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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,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0.6%로 503,987가구에 

달하고 이 중 126,826가구가 1인가구임

∙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%인 3,128,962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 중임

∙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가구주의 연령이 45~54세인 가구에서 가장 많고(88.3만 가구), 이후 가구주의 연령이 증

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반려동물을 보유한 고령자 가구가 50만 가구를 넘어섬(<그림 1> 참조)

- 반려동물 보유율을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45~54세가 18.7%로 가장 높고, 65~74세는 11.6%(32만 

가구), 75세 이상은 9.3%(18.3만 가구)임

∙ 특히, 65세~74세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8.5%로 71,626가구에 이르며,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반려동물 

보유율은 6.7%로 55,200가구에 이름(<그림 2> 참조)

○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

∙ 인간-동물 상호작용과 건강 간의 연구는 동물보유･동물접촉･동물매개활동이 신체활동, 노인성질환, 정신건강, 의료

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, 1980년 이후 관련 논문이 400여 편에 이를 정도로 활발함1)

∙ 모든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, 대체로 동물이 인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
- 예를 들어, 반려견과의 산책은 보호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신체기능을 제고함 

- 또한, 동물은 사회적, 촉각적 접촉의 원천으로 사회성 회복을 도움으로써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

적 지지체계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음

1) 인간-동물 상호작용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; Gee, N. R. and Mueller, M.K.(2019), “A Systematic 

Review of Research on Pet Ownership and Animal Interactions among Older Adults”, Anthrozoös, 32(2), pp. 183~207; 

Irvine L. and Cilia, L.(2016), “The Value of Pets to Public and Private Health and Well-Being”, Environmental Science, 

Medicine, Sociolog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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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특히,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의 유대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고, 우울증과 노인성질환 발생가능성을 낮

추는 것으로 나타남2)

- 고령자는 퇴직에 따른 소득상실, 사회적 역할상실 및 지위저하, 친구 또는 배우자 상실, 건강약화 등을 경험하기 

때문에, 고령자가 겪는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음

<그림 1> 전체가구: 가구주 연령대별 반려동물 보유 현황 <그림 2> 1인가구: 가구주 연령대별 반려동물 보유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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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러한 반려동물의 건강효과에도 불구하고, 고령자는 반려동물 양육 및 진료 비용 부담 능력과 자신의 건강 및 

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에 신중할 수밖에 없음

∙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차치하더라도, 고령자는 자신의 정신적･육체적 건강악화, 돌봄시설 입소, 또는 사망 등에 

따른 반려동물 양육 및 거취에 대한 우려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을 것으로 사료됨

○ 호주에서는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공급자와 반려동물 동거 가능 요양시설이 늘어나고, 

반려동물의 건강효과와 고령자의 반려동물 상실감 및 유기 문제 등에 근거하여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큼

∙ 호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의 반려동물 보유율이 45%에 이르고 반려동물 보호소 동물의 6.75%가 보호자의 건강

악화 및 요양시설 입소 등 인구고령화로 인해 맡겨진 것으로 나타남

- 호주는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62%가 반려동물을 보유할 정도로 반려동물 침투율이 높음3) 

∙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고령자의 40%가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운데, 이 중 9%가 재가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

본인부담 방식으로 반려견 산책 또는 동물병원 방문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4)

2) Rusanen, M. et al.(2021), “The Positive Effects of Pet Ownership on Alzheimer's Disease”, J Alzheimers Dis, 84(4), 

pp.1669~1675

3) Household,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(HILDA) Survey

4) Animal Welfare League Australia(2018), “The Pets in Aged Care National Snapshot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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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호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서비스, 시설서비스, 그리고 단기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적 서비스 등 3가지

로 구분 가능한데, 이 중 재가돌봄서비스는 쇼핑 및 가족 혹은 친구와의 만남, 여가생활 등 노년의 다양한 사회활

동, 음악 및 미술 치료 등을 지원함5)

∙ 더불어, 요양시설 내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으며 요양시설의 18%가 반려동물 보유를 허용하

고 반려동물 친화 고령자 주택단지가 존재함

∙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과 반려동물 입소 가능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를 장

기요양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

○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건강효과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, 반려동물 유기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

기적으로는 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∙ 구체적으로 먼저,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정신적･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고령자의 의료비 및 돌봄비용

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･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

- 최근 일본의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(Taniguchi et al. 2023)는 반려동물 보유자일수록 장기

요양서비스 이용률이 낮고,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, 고

령자의 반려동물 보유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언함6)

- 일본의 경우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및 돌봄비용을 줄이기 위해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

추진하고 있는 가운데, 상기 연구는 반려동물도 질병 예방 및 재정지출 완화의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

∙ 다음으로,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요양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의 거취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, 이는 고령 반

려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

- 농립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, 2021년 말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또는 보호 조치한 유기･유실동물은 

118,273마리로, 이 중 15.7%는 안락사, 25.8%는 자연사 처리되며, 운영 비용으로 297.4억 원이 소요됨

∙ 반려동물 보유가 고령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,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

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거나 반려동물 동거가 가능한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

○ 더불어,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도 반려동물 친화 서비스는 차별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 측면에서 적절

한 사업모형이 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∙ 반려동물 입소가능 요양시설의 경우 운영･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, 노인돌봄서비스 시장 내 경쟁 심화로 

서비스 차별화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더라도 시장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임

5) 재가서비스는 연방정부의 가사지원프로그램(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)과 재가돌봄패키지(Home Care Package)로 나

뉘며, 전자는 낮은 수준의 가사지원이 필요한 사람을, 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

6) Taniguchi, Yu et al.(2023), “Pet Ownership-Related Differences In Medical And Long-Term Care Costs among 

Community-Dwelling Older Japanese”, PLoS One. 2023, 18(1)


